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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주일의 意義 

3월 12일은노동주일로되어 있다. 해마다이맘때면 우리가하는 

노동의 뜻을 되새기면서 이 절기를 지켜 왔다. 오늘 새삼스럽게 노 

동은신성하다는 구호를 외쳐봤댔자 별로 일반 국민의 홍미를끌수 

가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에서 본다면 노동이 아무 

리 신성하다고 설교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생겨 

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들이나 노동을 천시하는 사람들에 

게는타당한 말인지 모르되 부지런히 일할래야일할자리가없는사 

람들이나 모든 인간 활동을 노동이란 말로 넓게 해석하는 사람 

들에게는 노동은 신성하다는 말이 별로 실감이 가지 않는디\ 

실상오늘날 노동 문제는 이 보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루어 져 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노동의 교환 가치 

관에 맞서는 민주주의적 노동의 윤리관이 확립되어야한다는것이다. 

얼마 전에도 영국의 탄광 노무자들의 파업으로 영국의 산업 구조를 

마비시켰고，또 미 의 항만파업이 아직도 계속되어 팀스터와롱쇼 

어맨 연맹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듣고있다. 자본주의 국가안에 

있어서 노사간의 분쟁이나 단체 교섭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얼마 

나 그 투쟁이 치열하고 가혹한 것인가를 짐작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북괴를 눈 앞에 두고 완전 자본주의적인 노 

동항의가있을수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드라도 적어도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을 단순한 임금 인상이나 신분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만 다 

루는 폐단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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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부당한 혹사나 부당한 저임금에 항거하는 자유는 어디 

까지나 보장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임금의 고하만을 가지고 따 

질 수 없 는 노동의 윤리관에 속하는 문제다. 즉 작게는 가정 안에서 

일하는 식모나 가정부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대기업체에 '고용된 

중역에 이르기까지 타당한 한 가지 노동 윤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 

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라는 이 한 가지 점일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 

게 다루는 직장에서는 임금 문제가 이차적인의의를지닐 뿐이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윤리관이 시 

급한 문제이다. 얼마전 평화 시장에서 있었던 분신 자살 사건도 따지 

고 보면 결코 임금이 싸다는 사실 자체가그러한사건을 유발시켰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관찰일 것이다. 그보다도 중 

소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대우를받지 못하는데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겨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동은 신성하다고 하기 보다 노동을 하는 인간이 신 

성한 것이고, 또 그것은 밥 먹기 위한 노동이기보다 이 우주를 인간 

의 책임하에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는 창조적인 행 

위라는 더 높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만 할 것 

이다. 이러한 윤리관이 확립될 때 우리는 공업 사회 안의 인간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좀 더 충실한 인간성의 충족과 

발전을 기할 수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 윤리관만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노동관을 이길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겠다.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